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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응시 인원 많은 
과목 선택 
유리할까?
과학탐구에 비해 사회탐구는 과목별 

유불리가 크지 않은 과목이었다. 그런데 

2018학년 수능에서는 한 문제를 틀렸는데 

3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만점을 

받고도 과목 선택에 따라 표준점수가 6점 

차이 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 수능에서는 아홉 과목 중 

여섯 과목이 원점수 50점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영어 절대평가로 

정시에서 탐구의 영향력이 커졌고,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인문 계열 학생들에게 사탐 선택은 매우 

중요해졌다. 보통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 

유불리가 적다는 생각에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한다. 

이 두 과목의 응시 인원이 많은 이유와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은 안정적인 

백분위를 받을 수 있는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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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만점을 받아도 과목 선택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분위 달라

수능 사탐은 아홉 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수험생이 가장 선호

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로, 2018학년 수능에서 인문 계열 

학생의 60.6%와 55.3%가 선택했다(표 1). 이 두 과목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

습량이 적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 친근한 데다, 어려운 단원이 없

는 무난한 난도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응시 비율을 봐도 학생들이 압도적으

로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문제는 탐구는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점수를 받고도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2018학년 수능에서 

원점수 50점 만점을 받아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

분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생활과 윤리>는 50점 만점을 받으면 표준점수 

사탐 
   선택의 

모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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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백분위 97인 반면 <사회문화>는 표준점수 67, 백분위 100, <한국지리>

는 표준점수 69, 백분위 99, <윤리와 사상>은 표준점수 64, 백분위 96이었

다. 또한 <경제>는 만점자 비율이 11.8%로, 한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아닌 

3등급을 받았다. 수능 등급은 고교 내신 등급과 달리 동일 점수일 경우 비

율에 관계없이 같은 등급을 받는데, 만점자 비율이 2등급을 합한 11%를 넘

었기 때문에 결국 2등급이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표 2). 

서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대다수 대학이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활용

해 변환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2018학년 수능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유

불리가 커지면서 정시에서 탐구가 대학 수준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

다. 실제 <생활과 윤리>는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백분위가 88로 급격

하게 떨어진다. 같은 원점수로 <사회문화>는 백분위 98, <한국지리>는 98, 

<법과 정치>는 92 등 차이가 크게 발생해 틀린 개수가 같아도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심각했다”고 전한다. 특히 <생활과 윤리>는 2점짜리 한 문제와 3

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 45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77로, <세계사> 백분위 94

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다.

응시 인원 많은 <생활과 윤리>, 

난도 쉬워 오히려 불리

사탐에서 응시 인원이 많으면 유리한 건 사

실이다. 백분위는 응시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

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인원

이 많고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

다 보면 만점자 비율이 높아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 보통 사탐 과

목 선택 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받곤 

하는데 2018학년 사탐의 <생활과 윤리>는 전

혀 해당되지 않았다. 왜일까?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은 “응시 인원

이 많을 때 유리한 건 맞는 말이지만, 전제 조

건이 있다. 난도가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2018

학년 수능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이 응시했던   

<생활과 윤리>는 너무 쉽게 출제돼 난도 조절

에 실패했다. 더구나 2018학년 수능에서 영어

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수험생들이 사탐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사탐 성적이 대체로 높

아졌다. 결국 사탐은 만점 싸움이 됐다. 시험의 

난도는 실제 수능을 치러야 알기 때문에 유리

한 사탐 과목을 알 수 없다. 2019학년 수능 난

도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자

신 있는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정해

야 한다”고 했다. 비상교육이 분석한 2018학년 

사탐 과목별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봐도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표 3).

정 교사는 “사실 사탐 선택의 유불리를 따지

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험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사탐 선택의 원칙이 있다. 첫

째 잘하고 자신 있는 과목, 둘째 전공과 연관 

있는 과목, 그 다음이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

이라고 조언한다. 

표 1_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사탐 과목 선택 인원과 비율

선택과목
2018학년 수능 2017학년 수능 2016학년 수능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생활과 윤리 184,127 60.6 168,253 58.0 173,687 53.9

윤리와 사상 37,419 12.3 37,380 12.9 45,250 14.0

한국지리 80,131 26.4 82,532 28.4 93,902 29.1

세계사 22,801 7.5 22,196 7.7 22,283 6.9

세계지리 45,798 15.1 42,455 14.6 39,958 12.5

동아시아사 30,219 10.0 29,793 10.3 31,827 9.9

법과 정치 30,946 10.2 28,497 9.8 28,694 8.9

경제 6,675 2.2 6,731 2.3 7,304 2.3

사회문화 167,959 55.3 161,508 55.7 164,273 51.0

표 3_ 2018학년 수능 사탐,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과목
2018학년 수능 9월 모의평가

평균점수 표준편차 평균점수 표준편차

생활과 윤리 32.9 13.2 30.3 13.2

윤리와 사상 29.4 14.7 25.0 14.7

한국지리 25.6 12.8 25.0 12.5

세계지리 30.8 12.8 25.6 12.8

동아시아사 27.1 14.3 25.0 13.2

세계사 25.6 12.8 25.7 13.5

법과 정치 28.6 14.3 27.3 15.2

경제 30.0 14.3 21.2 15.2

사회문화 28.2 12.8 28.4 13.5

표 2_ 원점수 44~50점일 때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원점수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경제

등급/백분위

50 1/97 1/100 1/99 1/97 1/100 1/98 1/98 1/96 1/94

48 2/88 1/98 1/98 1/93 1/98 1/93 1/94 1/92 3/87

47 2/88 1/96 1/96 2/88 1/98 2/90 2/90 2/86 3/82

46 3/82 2/93 2/95 2/88 2/96 2/86 2/90 3/79 3/77

45 3/77 2/93 2/93 3/83 2/94 3/86 3/85 3/79 3/77

44 4/71 2/90 2/91 3/79 2/92 3/80 3/81 3/75 3/74


